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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요즘은 출산율이 급감하여 국가 소멸을 걱정하지만, 한때 인구가 너무 많아 경

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전 사회를 뒤덮은 때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국가시책으로 채택되

었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토대로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

었다.1 초기에는 농어촌지역이 중심 대상이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에서

도 대대적인 가족계획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산층 대상의 피임은 종합병원을 중

심으로 전개되었고, 도시영세민에 대한 피임 서비스 역시 강화되었다.

전국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던 1970년대 초만 해도 “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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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50년사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30년 (19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설립되어 가족계획사
업의 추진 중심으로 활약했던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거쳐 현재 인구보
건복지협회(Korea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KoPHWA)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새롭게 평가하는 연구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
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조은주, 가족
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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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 단산하자”를 의미하는 3 · 3 · 35의 숫자가 이 사업을 

대변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1980년에는 “둘

도 많다”로 바뀌었다. 이렇듯 가족계획사업에서 지향하는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1988년 인구증가율 1% 이하, 합계출산율 1.7명을 기록했

다. 이런 수치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인구증가 억제에 성공했음을 의미했다.2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중요 행위자 중 하나였던 가족계획어머니

회는 1977년 새마을부녀회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3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개 농촌, 도시에서 가족계획이 이루어지

는 방식을 검토했고, 주로 산아제한을 실천하기 위한 피임법을 보급하는 과정, 

피임법을 포함한 재생산기술이 활용되는 방식, 새로운 피임기술의 지역화 과정 

등을 중심 의제로 삼았다. 또 이 과정이 대개 국가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가족

계획이라는 사적인 선택이 인구관리라는 국가의 통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

이 분석되기도 했다.4

기존 가족계획사업 연구는 대체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시책을 분석했다. 그에 비해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중

ㆍ고생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모자보건, 아동복지까지 

포함하는 가정관리 교육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청소년

기에 접어든 1970년대에 들어 미래 출산을 담당할 이들에게도 관련 교육이 필

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74년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인구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1978년에는 고등학교, 1979년에

는 중학교, 1980년에는 국민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가족계획 관련 내용이 포

함되었다.5 그리고 1981년 12월에는 초ㆍ중등 교육과정령을 전면 개정하여 “가

2 인구보건복지협회, 앞의 책, 132. 이러한 성과가 실제 가족계획사업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다
소의 논란이 있다. 배은경, 앞의 책, 231-239 참고. 

3 가족계획어머니회의 병합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피임방법의 전환도 중
요하게 작동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산을 전제로 하는 자궁 결찰술이 루프, 경구용 피
임약에 이어 확산되면서 이 조직을 유지할 명분이 약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박종헌, “한국생식
의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소극적 정책 보조자에서 산업개척자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참고.

4 김옥경, “역사로 본 한국가족계획의 발달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1); 박종헌, 앞의 
논문 (2008); 김홍주, “한국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25:1 (2001), 51-82: 배은경, 앞의 책; 조은주, 앞의 책.

5 이진경, “한국가족계획사업의 생체정치학”, 문화과학 33 (2003),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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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수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이상적인 가족 규모

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한다”는 목적으로 가족계획 교육을 강화했다.6 이

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국가시책이 교육과정에도 적극 반영되어 구체적인 

내용이 교과서에 담기게 되었다. 비록 가족계획사업의 본격화 흐름에 비하면 다

소 늦었지만, 한국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고, 교과서

가 청소년, 더 나아가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변화였다.7 무엇보다 당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이 국가의 발전과 함께 해야 한다는 교육관도 국가시책

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고무하기도 했다.8 교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수

의 순종적이고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학교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국가시책을 실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당시 그

리 높지 않았던 상급학교 진학률을 고려할 때 여자 고등학생은 이후 사회적 여

론 형성을 주도할 중요한 대상이었다.9  

가족계획을 주로 다룬 과목은 도덕, 가정 등이었다. 1980년대 중반의 연구에 

의하면 각 교과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인구문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을 다룬 

과목은 도덕이었지만, 도덕은 대체로 인구문제에 치중해 있었다.10 반면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인 가정은 세 영역을 모두 고루 다루고 있었고, 일차적으로 가정

생활이 대상이 되는 가족계획을 가장 분명하게 담아낸 교과였다. 1960년대 이

래 1990년대 즈음까지 가정 교과는 대개 의식주, 가정관리를 중심 내용으로 했

다. 의(衣) 분야는 섬유공학적 접근으로, 식(食) 분야는 식품공학 및 식품영양

학의 내용으로, 주(住) 분야는 건축학 및 실내장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관리는 가정경제, 육아 및 보건위생을 포함했다. 이렇듯 가정 과목

6 김홍주, 앞의 논문 (2001).
7 교과서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하는 연구는 국

민 의식 형성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Muhammad Javed Sajid, “Ideology in 
Text Books,” Asia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3:6 (2015), 575-581.

8 정범모, “교육과 국가발전”, 정범모ㆍ정원식, 교육과 국가발전 (교육출판사, 1972), 4.
9 1975년의 문교부 통계 연보에 의하면 인문계 실업계를 모두 합쳐 여고생 수는 296,057명으로, 

같은 나이의 약 15%만이 고등학교에 다녔다. https://library.moe.go.kr/#/search/de-
tail/14400?offset=5 (2024. 4. 29 접속). 고교평준화가 확대된 1977년 여고생이 늘어나긴 했
지만, 고등학생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1980년대가 지나서였다. 

10 남철현ㆍ정기혜,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구 및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내용분석연구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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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종합과학 교과였다.11 가족계획의 기본 목적은 적절한 

수의 자녀를 건강하게 길러서 행복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직접적인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육아와 모자보건에 대한 논의까지 함

께 다룰 것이다.

가정과 교과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인간 발달 영역과 가족관계 영역”의 

범주에서 여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 계몽 및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12 가정 과목은 여중ㆍ고생들에게 1980년까지 3년간 8-10단위로 편제

되어 필수로 주 3시간을 교육받아야 하는 중요한 과목이었다.13 심지어 모든 교

과목의 내용이 축소되고 수준 저하를 목적으로 단행되었던 1981년의 제4차 교

육과정 개정에서조차 가정 교과는 소폭 축소되는 정도에 그쳤다. 고등학교 3학

11 김명신,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5.

12 가정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정리 검토했다. 가정 교
과 내용의 변천에 대해서는 谷忠一, 文敎部 檢定 家事科受驗準備の指導 (東京: 啓文社, 
1934); 최이순ㆍ이기열ㆍ심치선, 한국가정학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5); 이인희ㆍ이옥임,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1977); 한의수,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홍종선, “인문계고등학교 가정과 교과과정의 변천 과
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9); 현정자, “한국가정과 교육교과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김명신, 앞의 논문; 박정
순,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내용의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993), 13-20; 전
경선,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단
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중학교 기술ㆍ가정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
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등 가장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가정 
교과 내용구성의 방향성 및 영향에 대해서는 채옥희, “가정과 학습 내용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군산지역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3); 이정덕,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그 과제”, 동국대학교 논문집 15 (1976), 139-158; 신상옥, “가정교육 
연구의 접근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24:2 (1986), 165-167; 주정숙ㆍ손원교, “중등학교 가정
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논문집 (1982), 141-175; 한성숙, “중학교 가정
과와 타교과와의 내용 관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5) 등이 있다. 마
지막으로 국제적 가정 과목의 비교는 윤인경,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1:1 (1989), 33-43; 홍문자, “한국, 중국, 일본의 중등가정과 교육과정의 비
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정옥님ㆍ김영숙ㆍ전옥하,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교과교육연구 9 (1986), 149-171 등을 들 수 있다.

13 여학생들은 1학년 주당 3시간, 2학년 주당 5시간, 3학년 주당 3시간으로 편제되었다. 인문
계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가정은 필수과목이지만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을 선택할 수 있었다. 실업ㆍ가정은 3년 동안 18단위(학기당 평균 주당 3시간)로 편제되었
다. 함종규,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 (교육과학사, 2003),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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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배워야 할 시간을 1, 2학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14

가족계획이라는 용어와 관념이 등장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1960년대 가족계

획사업이 시행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학교 교육에서도 가족계획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

는 여성을 중심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국가시책의 수행이나 의식 개조에 가장 

많이 동원되는, 대규모이자 체계적이며 잘 구축된 조직인 학교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가족계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는

가는 가족계획사업의 지향이 확장되어 간 방식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당시 사회가 믿고 지향하던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중ㆍ고에서 사용된 가

정 교과서들의 내용을 분석해 가족계획사업이 투영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

다.15 아울러 가족계획과 연결된 모자보건 인식 형성과 확산 과정을 검토해 볼 

것이다. 

가정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여중ㆍ고

생에 대한 당시 사회적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이를 위해 1960년대 말과 1970년

대 초중반,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1980년대 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학교 교육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학교 가정과 교육에 이식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따져

보겠다. 아울러 가정 교과 내용에 내포되어 지금까지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배제

하는 효과를 내는 “정상 가족”이라는 관념이 체화되는 과정도 검토해 보고자 한

다. 이는 가족계획사업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적인 사업이 교육을 통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시도가 되리라 생

각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당시 가정 교과서의 발행 상황을 간략히 검토하려 한

다. 교과서는 국가 정책의 큰 영향을 받으면 출판되었다. 특히 1963년의 제2차 

교육과정부터 1981년의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의 교육에서

는 각각 반공, 새마을운동, 유신, 자주국방 등 국가시책에 따른 이념 공세가 강

14 같은 책, 518.
15 교과서를 통해 당시 사회가 확립하려던 가족 이데올로기를 보이려는 연구로, 이은주, “아동 

교과서 이미지에 함의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10~13세 도덕교과서 사례의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9:2 (2018), 373-389; 정용숙, “나치 시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
타난 젠더와 가족 이데올로기”, 독일연구 38 (2018), 179-2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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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고, 이런 기조가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아울러 실업 및 실무능력 심화와 

같은 실업ㆍ기능의 강화 등도 강조되었다. 이미 1950년대 1차 교육과정부터 초

등학교 교과서와 중ㆍ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등 국가 이념이 반영되는 과목, 

그리고 실업에 관한 교과서는 문교부가 저자인 국정으로 발행되었고, 그 외의 

교과서들은 문교부가 제시한 기준과 구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 문교부 검

정을 통과해야 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경우, 

1965년까지 9개 출판사, 1966-71년까지 10개 출판사, 1972-83년까지 12개 출판

사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사용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971년까

지 8개 출판사가 검정을 통과했으며, 1972-78년까지 7개 출판사, 1979년 이후

는 10개 출판사로 늘어났다.16

2. 가족계획사업 이전의 가정 교과서

가정이라는 교과목의 내용이 학교에서 교육된 것은 개항 이후 서양 선교사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이다.17 이 과목은 시대마다 다르지만 대

개 “가정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

장이나 발달, 가족관계 생활자원의 활용, 경제생활 및 생활환경의 조성 등을 종

합적으로 연구 교육하여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과학이며 실천과

학”으로 규정된다.18 가정 교과 구성의 초기 단계부터 인간 활동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는 분야였기에 1955년 문교부령 제45호로 발표된 제1차 교육

과정 개정에서 교육목표가 “전인교육,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으로 새롭

게 설정되었음에도 가정 교과는 기존 교육 방향을 유지했다.19 1950년대 중학교 

가정 교과를 보면, 이 교과목은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

해 합심 전력해야 하는 의의를 자각”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련 지식, 기능, 태

도를 체득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목표가 명시되었고, 이는 새로운 교육목표

16 이기성, “검인정 교과서 출판의 발행 추이에 관한 연구: 지리ㆍ가정 과목을 중심으로” (동국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전경선, 앞의 논문; 김명신, 앞의 논문; 장명희, “가정과 교육에서
의 직업역량 강화 방안 탐색을 위한 기초 연구: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과 가사실업
계 직업교육의 변화 방향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4 (2014), 129-146 참고. 

17 조민아, “대한제국기 ‘가정학’의 수용과 가정교육의 변화”, 역사교육 128 (2013), 225-257.
18 김명신, 앞의 논문, 5.
19 같은 논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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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합한다고 여겨졌다.20 

5.16 군사 정변 이후인 1963년 2월 이루어진 제2차 교육과정 개정도 가정 교

과의 내용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21 이 개정은 문교부령 제120호에 의

거,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을 내세웠고, 더불어 생활 경험을 

강조했다.22 적어도 1960년대까지 가정 과목의 목표는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

의 일원”을 중심에 두고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합심 전력”하는 데 의의가 

두어져 관련 각종 지식, 기능, 태도를 체득하고 능력을 길러 이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심 기조였다.23 실습과 기능을 더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전과 내용

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0년대 교과서는 이전과 비교하면 각 주제의 비중이 달라졌다. 무

엇보다 1950년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와 비교해 유유아(乳幼兒) 및 어린이 돌

보기가 포함된 단원의 분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학

생들이 실제 육아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24 대신 고등학생의 

경우 육아와 관련된 단원의 분량이 늘었다. 이는 여고생이 졸업하면 곧 결혼 적

령기로 접어든다는 인식에 의해서였다. 육아의 사명, 임신, 출산에 관하여 알아

둘 사항, 갓난아이 다루는 법과 어린이 발병률이 높은 병과 전염병을 다루는 내

용을 포함해 40쪽 이상이 늘어났다.25 임신과 출산, 심지어 진통 과정까지 상세

하게 설명했는데, 이에 의하면 진통은 “규칙적으로 아랫배가 당”기며 시작되었

다.26 “출산에 관하여 알아둘 사항”에서는 출산 준비[출산예정일, 아가옷, 기저

귀, 이부자리, 산구(産具), 산실, 산파], 산욕 중의 섭생[출생신고, 산후 섭양(攝

養), 산후 주의, 산후 음식] 등을 다루었다. 또 “출산에 대한 준비”에서는 특히 

소독의 중요성과 마음의 준비 등이 거론되었다.27

당시 가정 교과서는 이상적인 가정생활, 새로운 가정생활, 모범 중등가

20 이인희ㆍ이계학ㆍ이정근ㆍ정무일,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
육개발원, 1975), 26.

21 김명신, 앞의 논문, 12.
22 이인희ㆍ이계학ㆍ이정근ㆍ정무일, 앞의 책, 27.
23 같은 책, 26.
24 최이순 외, 중학가정 I (동아출판사, 1966), 99-118; 강한월 외, 즐거운 중학가정 (3) (신

구문화사, 1966), 128-138.
25 장명욱 외, 실업 가정과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1966), 176-218.
26 같은 책, 180-185.
27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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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범 고등가정 등의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다분히 실생활에의 적용을 지

향하는 종합교과인 가정 과목의 교과서가 바람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가정 

형성을 목표로 했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28 중학생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동

생 돌보기, 노인 모시기” 등의 역할이 1학년과 3학년의 심화 정도를 달리해 제

시되었다. 이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3대가 모여 생활하는 대가족을 상정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를 도와 목욕시키기, 아기를 안거나 눕히기, 장난감 

고르기 등 가사 보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1학년 과정에서 다루었다면,29 3학

년 과정은 보육 전담자가 감당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모범 

중등가정 III은 태아에 대해 임부가 할 일, 젖먹이 다루기, 유아의 발육과 생리, 

유아의 운동능력 발달 상황, 유아의 영양, 유아의 병, 유아복 등을 33쪽에 걸쳐 

제시했다.30 또 이상적인 가정생활 III은 여기에 “(아기) 방의 일광, 환기, 청

결, 운동, 휴양, 정신적, 정서적 지도”까지 포함했다.31

이 시기 교과서에 담긴 이상적인 가정은 대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민주적이

며, 애정이 풍부하고 어린이의 양육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건전한 경제생활을 

하고, 항상 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해야 했다.32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결혼이었다. 결혼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며, 문화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심신 모두 건전한 자손을 이루며, 종족

의 번영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33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손의 양육이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1970년대의 교과서도 출

산과 양육은 가정 구조가 변화하더라도 계속 존재할 가정의 기능으로 꼽았다.34 

하지만 1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이상적인 가정을 위해 적절한 자녀 수

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모범적인 가정은 결혼을 통해 형

28 전경선, 앞의 논문 (1999), 32. 
29 조기홍 외, 중학교 가정생활 I (정음사, 1959), 39, 73; 이흥수 외, 모범 중등가정 I (홍지

사, 1959), 12;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I (장왕사, 1959), 173.
30 이홍수 외, 모범 중등가정 III (홍지사, 1957), 28-61.
31 표경조 외, 이상적인 가정생활 III (장왕사, 1959), 77-96. 이 내용은 1960-70년대 교과서에

도 실렸다. 하지만 내용의 배치가 1950년대와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읽혔
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3절의 “(4) 정상 가족에 의한 정상 출산 관념과 가정 교과서”에서 
살펴보려 한다.

32 장명욱 외, 고등학교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1967), 225-227.
33 이흥수 외, 모범 고등가정 III (홍지사, 1967), 149-150.
34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고등학교 가정3 (고려서적주식회사, 197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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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가족이어야 했고, 이를 위한 출산도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해야만 했기에 

이 가정을 벗어나는 출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1960년대 초중반 출판된 교과서들에서는 “올바른 육아는 국가적인 면 

즉 인구문제의 분야와 관련해 … 질적 양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도 직접 가족계획을 언급하는 일은 드물었다.35 하지만 모자보건과 육아를 “아

동 발달과 인간관계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한 일이 가지는 의미는 컸다. 인구에 

관한 양적 관리의 질적 전환, 즉 단순히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결혼, 출산과 양육이 핵심적

인 요소임이 강조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3.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그리고 아동복지

1) 가정 교과서에 등장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① 1960년대 말 가정 교과서의 변화

1961년 11월 69차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에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정식 의결되었고, 국가의 핵심적 과제였던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추진되기 시

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추진 의지는 1963년 중앙부서의 “모자보

건과”와 시도 단위의 “가족계획계” 신설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36 하지만 이 의

지가 효과적인 정책 집행으로 진전된 것은 1968년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전국적

으로 조직되고 나서였다.37

1968년을 전후로 가족계획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비로

소 가족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용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1967년 발

행된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가족계획”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이 교과

서에 의하면 가족계획의 정의는 “단순한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계획적으로 

35 장명욱 외, 실업 가정과 새로운 가정 (영지문화사, 1966), 176.
36 조은주, 앞의 책, 75.
37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각종 산아제한 관련 정보를 담아 1968년 8월 창간된 가정의 벗은 피

임방법에 대한 계몽뿐만 아니라 가정의 성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계
획어머니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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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38 그리고 가족계획은 가정경제의 측면에서 “교육비와 보육비의 

비율이 점차 높아 가고 자녀가 많으면 자연히 부모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중요했다.39 가족계획사업이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강조되었음을 생

각할 때 가족계획을 가정경제와 관련지어 제시하는 설명은 이해할 만하다. 덧붙

여 가족계획에 함께 등장한 모자보건의 의의는 “자신이 출산을 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알맞은 수의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완전히 보육시키며 이렇게 함으로

써 모성을 과중한 심신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40

이 시기 가정 교과서가 가족계획에서 자녀의 숫자를 적정 수로 제한해야 함

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아제한은 “한정된 국토 안에서 생활

하기에 인구가 많으면 나라가 부강하기 힘들”다는 국가적 필요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한 이상적 가족계획은 “2, 3명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안전히 교육”시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41 가정경제, 더 크게는 국가 경제의 발

전을 위해서 적정한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이

었다.42 이는 사적 선택인 가족계획에 대해 국가의 간여를 정당화하는 중심 논

리였다.

1960년대 말 교과서에서 “3년간의 간격을 두고 분만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

산의 모습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당시 가족계획사업에서 주장된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세 자녀 운동을 의미했다.43 이른바 “3 · 3 · 35” 

숫자로 표현되던 이 운동이 건강한 모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설명하면서 가족계

획을 모자보건과도 연결하기도 했다. 모체는 “임신, 분만, 산욕, 수유” 등의 영

향을 받는데, 이런 모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출산 간

격”이 강조되었다.44 “자신이 출산을 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알맞은 수의 건강

한 자녀를 낳아서 완전히 보육시키며, 이렇게 함으로써 모성을 과중한 심신의 

38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7), 196-197; 이흥수 외, 현대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327.

39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7.
40 같은 책, 196-197; 이흥수 외, 현대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327.
41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8.
42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가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176-177.
43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7-198.
44 같은 책,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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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체 보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와 행복을 위해서”도 “2, 3명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안전히 교육”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했다. 가정의 기본인 출산과 양육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자녀의 수가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자녀를 가지고 싶어

도 못 가지는 “불우한 불임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가족계

획의 한 부분으로 덧붙였다.45 가족계획이 단순히 산아제한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 서술은 동시에 자녀가 없는 가족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

는 점을 시사한다. 많은 자녀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불

우하므로 이상적인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적당한 수의 자녀가 필요

충분조건임을 가족계획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② 1970년대 본격적인 가족계획 교육

1973년 8월 발표된 문교부령 325호 및 350호에 근거해 단행된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은 적극적으로 가족계획에 교육이 개입하는 디딤판이었다. 이 3차 개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 민족의 역량 양성,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

의 강화, 지식 기술교육의 쇄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46 이런 설정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 인간력의 총량이며 이런 역량

을 길러내는 것은 교육의 힘”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47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중학교 가정 교과는 “의식주 생활

과 육아 가정관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우리나라 고유의 

부덕(婦德)을 계승ㆍ향상시키며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48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 목표도 “산업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제외하고는 기존 여성성 강조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

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중학생들의 교과 목표 역시 마찬가지였

다.49 전근대 유교적 세계관에서 중시되던 “부덕”은 여자가 지켜야 할 도리 또

는 여자의 아름다운 덕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50년대부터 “한국 가사

45 같은 책, 198.
46 김명신, 앞의 논문, 12.
47 한의수, 앞의 논문, 33.
48 문교부령 325호, 이인희ㆍ이옥임, 앞의 책, 27에서 재인용. 
49 박정순,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 내용의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993), 

13-20.



186  한국 과학사학회지 제46권 제1호 (2024)

교육은 한국 부도(婦道)의 수련이고 한국 여자교육의 중추”라는 주장도 제기되

었지만,50 이제 과목의 공식 교육목표로 “부덕”이 등장함으로써 직업 선택 등에

서도 성편향적인 관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기본적으로 부덕은 해방 이후 여성 

교육에서 강조되던 현모양처주의의 연장이었고, 특히 유신 시기에 서구화에 물

들지 않은 전통적 부덕의 계승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51 당시에도 부덕의 

“현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에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

면 1970년대 후반 1,500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 부덕에 어울리는 가장 중요한 가

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자녀교육과 현모양처가 꼽혔다.52 이는 부덕이 바람직

한 가정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3차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족계획

과 모자보건이 포함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1970-8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

보건이 국가시책이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이런 시대적 지향에 따라 이 시

기 가정 교과서는 대부분 “육아와 가정”을 VII 단원에 배치하여 가족계획, 모자

보건을 함께 다루었다. 이에 따라 이전 교과서에서 육아나 임신 등을 다루면서 

불과 몇 줄 정도에 불과했던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관련 내용이 중요하게 부상

했다. “육아와 가정, 임신과 출산, 어린이의 생리와 간호, 아동 교육, 아동 복리, 

모자보건” 등이 중단원으로 정리되어 게재된 것이다. 이 내용은 가족 형성과 관

계, 가족경제 등을 묶은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에 포함되었다. 기존 임신

과 출산, 육아와 가정 등의 내용이 가족계획, 모자보건과 함께 정리, 편성되었

고, 각각이 소단원으로 분리되어 소개되었다. 

표면적으로 모자보건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자

리를 잡고 있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교과서에 의하면 모성 보건의 핵심은 “자신이 출산을 원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알맞은 수의 건강한 자녀”를 낳는 일이었다.53 이는 과중한 자녀 양육이 모성보

50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4 (2007), 137-151 중 140. 

51 같은 글. 신항수, “박정희 정권기 전통 사상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민윤리 교육”, 사총 102 
(2021), 81-118에서 알 수 있듯이 3차 교육과정에서 민족주체성과 전통이 이전보다 크게 두드
러졌는데, 부덕의 강조도 그러한 흐름에 놓여 있다.

52 이정덕, “우리나라 전통적 부덕의 현대적 고찰”, 가정학 연구 4 (1979), 41-54.
53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 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7),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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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도 위협이 된다는 이전 인식의 지속이었고, 가족계획이 단순한 산아제한이 

아니라 모자보건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14조에 규정된 낙태에 대한 정당화 사유의 자의적 적용 부분이

었다. 즉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함으로써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사

문화시켰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구조절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려

는 조치였다.54 이 법으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된 피임법인 “월경조정술

(menstrual regulation)”은 사실상 음압 임신중절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특

히 1974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모성보호의 수단”으로 월경조정술이 포

함되어 시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된 

월경조정술이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된 정관수술보다 더 많은 실적을 보

였다.55 이러한 사실은 모자보건법이 모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

실상 가족계획사업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모자보건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에 이르러서야 모자보건센터가 설치되었다는 점은 모자보건이 

허구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56 또한 모성의 보호

를 내세운 모자보건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이거나 법률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ㆍ출산 보호법령에는 모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모자보

건법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57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모성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못한 것이다. 

모든 가정 교과서가 문교부의 검정을 받았지만, 관련 단원의 내용이나 분량

은 출판사마다 다소 차이가 났다. 유사한 점은 당시 교과서들이 대부분 가족계

획의 필요성을 개인적ㆍ국가적ㆍ가정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사업의 시행 연혁을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또 모자보건 사업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서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요산출판사의 교과서는 가족계획

54 김성진,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법과 정책연구 10:1 
(2010), 63-82; 신유나ㆍ최규진,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역사: 
인구정책변화에 따른 의미 변화와 ‘사회경제적 이유’ 포함 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6 (2020), 93-130 참고.

55 지승경,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절술(Menstrual Regulation) 제
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여성학논집 36:1 
(2019), 121-158.

56 같은 글.
57 김인희, “‘모성’에 대한 법의 이해와 모성보호에 관한 고찰”, 사회보장법연구 8:2 (2019), 

5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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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현황을 “루우프 시술, 불임시술 각종 피임약제 보급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먹는 피임약의 부작용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58 이는 다른 

교과서에서 피임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계획사업의 

핵심 도구가 피임법의 보급이었음에도 여중ㆍ고생에게는 피임법을 충실히 전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과서마다 가족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 원인에 대해 교과서마다 가임여성의 격증, 초혼 연령의 저하, 남아선호 

가치관,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남아선호, 다자유복(多子有福) 사상, 출산 압력, 

영유아 사망에 대한 불안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해

결 방안은 교과서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식적인 계몽을 통한 가치관 확

립”, “혼전 여성 교육 강화” 등 원론적인 인식 변화만을 강조했다.59 이는 이전 

시기의 교과서들이 제시한 모범적인 가정 형태에 대한 설명과 다르지 않았다. 

즉, 가족계획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고, 모자

보건에 대한 언급도 본격화되었지만 대부분 가족계획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서술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사실상 가족계획을 내세워 이상적인 혹

은 정상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셈이었다. 이처럼 3차 교육과정에 의한 

모든 교과서의 Ⅵ 단원이 가족관계를 다루면서 가족계획에 대한 비중을 늘렸지

만, 여기에 제시된 이상적인 가정 형태는 이전 시기 묘사된 것과 다르지 않았다. 

③ 1980년대의 변화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의 핵심 지침은 “학

습량 축소 수준 하향 조정”이었다.60 가정 과목 역시 이 지침에 따랐고, 가족계

획과 모자보건 관련 내용들 역시 정비되었다. 중등학교 가정 교과에서 아동 보

육 관련 단원이 사라졌고, 고등학교 가정 교과에서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의 단

원 편제가 달라졌다.61 

이 변화를 교학사 가정 교과서로 살펴보면, 1983년 판의 교과서는 VII. 육아 

58 장명욱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3 (요산문화사, 1983), 317. 
59 서병숙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정음사, 1982), 316.
60 1981년 문교부고시 제442호 제1항, 제2항.
61 1981년 단행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 혁신과 문화창달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교육목표를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자주적 창의적인 한국인 양성”에 두었다. 
한의수, 앞의 논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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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을 가족계획, 모자보건의 순서로 구성해 육아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모

성의 건강을 다루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제 방식은 4차 교육과정 개정 지

침이 반영된 1984년 판에서 다소 변경되었다. 즉, V 단원 가족관계의 제1장의 

1. “가정의 형성”에서 가족계획을, 2. “가족 발달”을 거쳐 3. “가족과 사회”에서 

모자보건을 다루었다. 이런 내용의 흐름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형성하면서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고, 가정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자녀 수”를 

결정하는 구성을 바람직한 과정으로 제시했음을 의미했다. 이때 모자보건, 즉 

“건강한 모성과 자녀”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조건이었다. 1983년 판에서 건강한 

모성이 건강한 육아를 위해 고려되어야 했다면, 1984년 판에는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모성의 건강함이 요구된 것이다. 건강한 모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

과서에서 제시한 방안은 결혼이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 관련 정보들을 학습 

거리로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의 내용 편제는 1984년 이후 출판된 동아출판

사 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5년 동명사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들과 서술 방식이 조금 달랐다. 가족계

획과 관련해 “산아를 억제하는 경우 외에 자녀를 늘려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산아 억제 방법으로 “만혼, 결혼 후 기구, 약품에 의한 수

태 조절”뿐만 아니라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이 있지만, 한편으로 “불임자 치료, 

인공 수정, 사산ㆍ유산ㆍ조산의 방지”도 가족계획의 일부 방법으로 거론한 것이

다.62 가족계획이 곧 산아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 적절한 숫자라는 이름 아래 자녀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던 것과

는 달리 자녀를 늘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었다는 점은 이전 시대 교과

서들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을 가족계

획의 중요 방식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산아제한의 비중이 컸고, 그에 

따라 모자보건에 대한 이해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

2) 가정 교과서의 육아와 아동복지

가정 교과서들에서 임신, 출산, 진통, 산욕, 육아는 중요한 주제였다. 기술된 내

용은 비슷했지만, 각 항목의 편제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가장 크게 다

른 점으로 다른 맥락과 배경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육아를 

62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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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면, 1970년대 중반 이전의 교과서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유유아(乳幼兒) 돌보기였다면, 그 이후의 교과서는 가족계획에 의해 “둘만 낳

거나 둘도 많다”는 산아제한으로 “잘 길러야 하는” 양육과 보육이 강조된 것이

다.

또 잘 기른다는 점을 단지 가정의 의무만으로 규정하지 않았음도 주목할 만

하다. 아동복지가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3차 개정안 이전 교과서에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시된 아동복지 

시설은 고아원, 보육소, 아동후생시설, 특수 아동 교육기관, 소년원의 나열에 불

과했다.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을 “영아기, 학령 전 아동을 위한 탁아소와 유

치원” 정도로 한정하고, 이 시설이 “이 시기의 정신적, 육체적인 올바른 성장이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정도였다.63 그리고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도 

1924년 제네바 선언, 1939년 미국 어린이헌장, 1959년 UN 어린이 권리선언, 

1957년 5월 5일 어린이헌장 공포 등 어린이의 권리를 언급하는 데 불과했다.

이런 서술과 내용 구성 방식이 1980년 전후의 교과서에서 상당히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강조되었다.64 아동복지는 “가족이

나 사회의 일원인 모든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는 물론, 사회 공공단체나 기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행복과 권익을 위한 조직과 활동”으로 정의되었다.65 건강하고 건전하게 보호받

고 성장할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

가가 지목되었다.66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정과 관련한 연혁 소

개만이 아니라 어린이헌장과 더불어 일반 아동을 위한 아동 상담소, 아동 휴양

시설, 탁아시설들과 더불어 불우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 입양, 위탁 시설, 부랑

아 보호 시설, 소년 직업 보도 시설 등도 소개했다.67 탁아시설은 “어머니의 직

장, 질병 등으로 낮 동안 부모 대신 어린이를 보호해 주는 시설”로, 이런 시설에

서 “아동은 신체적인 안전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 지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었다.68 장애와 관련한 아동복지시설도 “특수한 

63 유희경 외, 현대 가정 일반 (계몽사, 1968), 61.
64 김명신, 앞의 논문 (1990), 14.
65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4.
66 주월영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교학사, 1979), 356.
67 같은 책, 357-360.
68 같은 책,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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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 개념이 확장되었고, 관련 내용도 보강되

었다.69 “아동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며 생활, 교육, 노동, 종교들에 관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심신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명시한 아동헌

장에 의거,70 아동복지는 “모든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저마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명시했다.71 

한국의 아동복지에 대한 논의에서 1980년대는 보편적 아동복지가 부각된 시

기로 설명한다. 한국전쟁 이후 아동복지시설과 해외 입양에 의한 아동복지가 강

조되는 등 국가는 최소한 개입을 전제로 한 구호적 아동복지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 들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부랑아, 가출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 유기가 새로운 사회 문제도 대두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서 선별적 아동복지가 중시되었다. 즉, 아동의 시설 보호에서 가정 보호를 강조

하면서 결손 가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결과 여러 사회복지 기관이 빈곤결

손 가정의 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 아동복리법(兒童福

利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아

동뿐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포함하는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즉, 보편적 아

동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담론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가 제기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

다.72

실제로 이전과는 달라진 목적과 취지, 의의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시설

의 현실은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린이 회관, 어린이 대공원, 과

학관, 도서관이 증설되고, “근로 여성이나 가정교육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를 위

해 어린이집 사업을 확충”한 것으로 소개했지만, 시설이 많지 않았다. 교과서는 

1960년대와 비교하기까지 했는데, 1964년의 전국의 아동복지 시설 현황의 표를 

제시했고, 이 표에 의하면 전국 566개의 복지 시설이 있었고, 그나마 서울, 부

69 주원영 외, 고등학교 가정 (장왕교재연구소, 1984), 311;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4.

70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96.
71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4.
72 우경연, “인구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정유형별 아동복지현황과 분석”,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3년 3호, 1-89; 우경연, “아동관련법과 아동복지법 변천사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3년 5호,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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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경기, 경북 등에 각각 72, 70, 93, 87개가 집중된 것으로 기록되었다.73 

1980년대의 아동복지 시설을 보면, 1980년 1월 현재 611개 시설에 41,632명이 

수용된 것으로 소개되었다.74 이는 1964년의 전국 566개에서 고작 45개가 늘어

난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해외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건전한 

가정” 밖의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내보내 해결했다.75 

아동복지 사업과 관련한 시설사업의 증설, 확장이 가능하려면 관계법 정비가 

필요했다. 이런 상황을 가정 교과서에서 정리해 소개했다. 필요한 기본적인 법

은 1961년 아동복리법과 고아 입양 특례법 등으로 이미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시설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과 제한이 필요했는데, 이는 1981년에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

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써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1960년대의 시설들 이

외에 아동상담소, 육아시설, 영아시설, 아동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 지체아, 신체 박약아 및 신체 부자유아를 위한 시설

들도 신설되었으며 모자 보호 시설도 생겨났음을 소개했다. 이런 시설들은 “특

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심신

이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와 국가에 의한 것이었다. 

교과서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 사업이 치료의 소극적 방법에 치우쳐 있음을 지

적하기도 하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에 치중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76

1980년대 들어 보편적 아동복지라는 지향이 등장했지만, 현실 정책에서는 여

전히 특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교과서에서 아동복지

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면서 가족관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다양해졌다. 정상

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의 강조 속에서 정상 가정의 범주에 벗어나는 아동에 대

한 사회적 책임이 커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과 함께 양육ㆍ보육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중요 구성원이 되는 아동 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학습량 축소와 수준 하향 

73 유희경 외, 현대 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61.
74 서병숙 외,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1985), 320.
75 손승영,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담론201 

23:1 (2020), 161-191; 이현정, “해외입양인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경험을 통한 ‘정상’ 자족 제도
와 사회 ‘인식’에 대한 연구”, 가족과 문화 32:2 (2020), 31-76.

76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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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기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다소나마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3) 순결 강조의 여중ㆍ고생 계몽  

① 피임방법으로서의 순결 강조

1973년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월경조정술을 비롯한 피임 혹은 임신중절 사

례가 확대되는 속에서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육아 역시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런 건강함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던 고아 발생에 대해 교과서는 

“비행 소년 소녀” 등에 의한다거나 “계획성 없이 출산한 소치”라고 진단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77

“불우한” 고아 문제에 대응으로 아동복지가 강조되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

해 여학생들에게 제시된 방법이 “순결”이었다. 교과서에 의하면 “성문제와 관련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므로 “청소년기의 순결 항목을 추가하여 건전한 이성 교

제로 유도”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또 “장차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룩할 수 있게 

순결 교육을 계단적으로 실시하며, 또 비행 소년 소녀를 교도(敎導)”해야 한다

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 교도의 목적은 “명랑한 부부 생활의 도모”였고, 이는 당

대 시행된 가족계획에서 사회적 요구로 제시된 교육 사항이었다.78 여기에 “사

회에 불우한 고아들이 있다는 것은 … 이러한 어두운 면도 계획성 있는 출산으

로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되기도 했다.79 정상 가족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가 

가임기 청소년들의 피임인 순결이었던 셈이다.

물론 1970년대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

졌고, 1971년 성교육 지침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

소가 중ㆍ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계획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펴낸 지침서는 

“1970년도 문교부 대학교수 연구조성비에 의한 ‘중ㆍ고등학생 지도를 위한 성교

육 모형’으로 제작된 것”이었다.80 하지만 이 지침서가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활

77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8.
78 김명신, 앞의 논문, 29. 그는 서병숙 외,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1986)의 내용을 정리

하면서, “성문제와 관련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기의 순결’ 항목을 추가하여 건전
한 이성교제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79 표경조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일반 I (장왕사, 1968), 197.
80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 중ㆍ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계획과 실제 (교육출판사, 

1971).



194  한국 과학사학회지 제46권 제1호 (2024)

용되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 책의 내용도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소위 

“성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1에서부터 고3까지 총 27개

의 주제별로 성교육을 다룬 이 지침서에서 “순결”은 중학교 3학년의 중주제로 

제시되었지만, 피임은 중주제에 없다. 다만 제일 마지막인 고3 “가족계획”의 일

부로 피임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정생활, 결혼의 뒤를 이은 마지막 중주제로 가

족계획을 제시했고, 가족계획의 필요성에서도 인구증가와 빈곤을 내세우고, 과

잉 인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가족계획사업임을 시사했다.81

이처럼 당시 논의되던 성교육이 사실상 “순결 교육”과 동의어로 사용되던 상

황에서 가족계획사업의 확산으로 인구 혹은 성과 관련된 서술이 교과서에 포함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순결이 절대적인 가치로 강조되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82 건전한 가정의 형성이라는 가정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중

ㆍ고생들에게 순결을 강조하는 피임 교육은 교과서 맥락에 의하면 너무도 당연

해 보였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의 한 장을 “성과 순결”로 설정해 “순결

은 결혼 전의 성행위의 금지와 … 정신적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참된 의미의 순결”임을 적시하기도 했다.83 이처럼 

순결, 부덕과 현모양처가 강조되던 시기였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큰 인

기를 누리던 하이틴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성적 매력을 발산하던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84 

결과적으로 1980년대에도 청소년에 대한 피임 관련 교육에서 순결 강조의 기

조는 지속되었다. 더 나아가 “(결혼 전의) 정신적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참된 의미의 순결”이며, “남녀 모두가 순결

을 지키는 태도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순결 유지의 

의무와 실패에 따른 책임은 여학생에게만 주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피임 교육은 

사실상 순결에 대한 정신 교육에 불과했다. 이런 교과서의 맥락에 따라 교사들

은 순결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교육 덕분에 학생들은 이성과의 교제가 잘못되면 

81 이 지침서는 “집단 내의 악성 유전자를 도태시켜 민족의 유전적 소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우
생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책, 203. 실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
절 관련 조항은 사실상 우생법에 다름 아니었다. 소현숙,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
력: 가족계획사업과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역사비평 132 (2020), 259-294.

82 김대현, “1950~60년대 성교육 담론의 재구성”, 학림 48 (2021), 547-596.
83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1984, 동명사), 309-310.
84 윤은순, “1970년대 여성중등교육과 여학생 인식” 여성과 역사 33 (2020),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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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 망치는 일”이 된다고 믿었다. 정상 가족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

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렬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된 것이다. 

② 피임방법의 제시 맥락

1980년대까지 교과서를 중심으로 볼 때 순결을 위주로 한 교육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물론 피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 “모체에 병이 있어서 임신을 하면 건강 생명에 위험, 더 이상 자녀

를 원하지 않을 때” 행하는 영구적 피임법과 “어느 동안만 임신이 안 되도록 하

는 것, 자녀를 더 원할 때 다시 임신할 수 있는” 일시적 피임법을 제공하는 설명

이나,85 가족계획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루우프 시술, 불임시술 각종 피임약

제 보급”이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임방법이 나열되었다.86 

이 과정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의 만혼, 결혼 후 기구 약품에 의한 수

태 조절뿐만 아니라 “낙태, 임신 중절 수술”이 제시되기도 했다.87 

물론 이런 방식으로나마 1980년대 들어 구체적 피임 방식이 열거된 것은 이

전 시대의 교과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88 이런 변화나마 보인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76년 발표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필수 내용의 첫 번째가 성교육이었다.89 또 1985년 가

족계획 및 인구문제를 다른 교과서를 검토한 연구에도 피임법이 좀 더 구체적

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90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받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전면적으로 비중 있고 실효성 있는 피임 교육을 포함하

기란 당시 사회의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교과서나 교육 현장에서는 순결을 강조했고,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드물게 수업 시간에 생리 주기와 임신 개월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여고생들에게는 임신 방지와 

더불어 또 피임을 배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

85 이흥수 외, 현대 가정 일반 3 (계몽사, 1968), 327.
86 장명욱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3 (요산문화사, 1983), 315.
87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81.
88 장명욱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3 (요산문화사, 1983), 315: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80-281.
89 이정덕,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그 과제” (각주 12), 139-158. 
90 남철현ㆍ정기혜, 앞의 책,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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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통해 공공연하게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피임이라기보다는 생리 주기 

조절의 의미가 컸지만, 시험과 맞물릴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식으로 배란일 

주기법을 이해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먹는 피임약을 이용해 생리 주기를 

조절했던 것이다.91 개인적 이유에서도 생리 조절을 했지만, 집단적 이유, 예를 

들면 교련 검열, 체육대회, 해양훈련과 같은 학교 행사일에 생리일이 겹치는 일

을 막기 위해 양호교사에 의해 경구용 피임약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도 있었다.92 이런 경로를 통해 피임약을 구했다 하더라도 여학생들은 대개 약

물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정

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산으로 “순진하던 농촌 처녀들까지 

피임법과 인공 임신중절법을 알게 되어 성개방 풍조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을 

크게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지만,93 여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한 제

도권 교육에서 이루어진 피임교육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4) 정상 가족에 의한 정산 출산 관념과 가정 교과서

1970년대 이후 여자 중ㆍ고등학교의 교과목에서 설명된 가족계획은 출산과 육

아를 기본 내용으로 점차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에 대한 내용이 더해졌다. 이

는 국가시책이 교육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미약하나마 

교과서에 피임방법이 제시된 것은 순결의 강조와 건전한 이성 교제 등의 용어

만으로는 “고아” 출산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1955-63

년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임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과 피임 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비슷한 나이의 또래 집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인 학교는 관련 교육과 계몽이 시도되기에 최적화된 공간이었다.

여중ㆍ고등학교라는 제도화된 공간에서 피임을 거론하기 시작했음은 매우 

91 “생리조절에 남용되는 피임약 –여고생의 실태를 조사”, 동아일보 1977. 8. 9. 이와 관련된 
논의로, 이영주, “1960-1980년대 한국 월경 기술의 역사: 생리대, 탐폰, 경구피임약, 그리고 기
술 사용자들”, 과학기술과 사회 5 (2023), 46-73 참고.

92 1977년 발표된 “부산지방 여고생의 피임제 복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 대상 530명 중 
22.1%가 생리 기간을 조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구피임약을 사용했다. 정보 제공자는 양호
교사가 4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 행사 때 집단 복용을 권장했을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했다. “생리조절에 남용되는 피임약 – 여고생의 실태를 조사”, 동아일보 
1977. 8. 9.

93 “농촌 새 풍속도 (48) 변화 속 성문화 (17) 피임ㆍ중절 상식화”, 경향신문 197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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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였지만, 1980년대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이들에게 순결을 강조하고, 

혼전 임신과 자녀 출산을 비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서 피임 방식으로 낙태가 여학생 교과서에서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산아제

한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이는 배우자가 없지만 임신을 경험한 

여성들의 모체와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여전히 “모자보건”의 영역 밖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기에 여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의 교육적 혹은 계몽

적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또 한편으로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에 대한 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

도 담당했다. 비록 1950년대부터 결혼에 의한 가정의 구성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94 교재 구조가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1981년 교육과정 개정

으로 발간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교과서에서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80

년대 중반의 가정 교과서 Ⅴ단원 “가족관계”는 1절 “가정의 형성”, 2절 “가족의 

발달”, 3절 “가족과 사회”로 구성되었다. 그중 1절 “가정의 형성”은 결혼으로 시

작해 가족계획으로 연결되며, 이는 또 3절 “가족과 사회”에서 가족계획사업과 

병행했던 모자보건으로 이어졌다.95 이런 맥락에서 벗어난 가족관계와 구성은 

정상이 아닐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진 것이다. 이런 교과서 편제 맥락에서 출산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은 비정상이며, 이

런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인 아동 양육도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불안한, 더 나

아가 불행한 상태로 인지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와 맞닥트리지 않으려면 반드

시 결혼해 정상 가정을 만들어야 했다.

가정 교과서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은 오직 결

혼으로 맺어진 부부를 중심으로 그 자녀들로 구성된 소집단이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기본 기능은 “자녀를 낳아 기름으로써 제2세 국민을 양성하여 가계를 

계승하게 하고 국가에도 유용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었다.96 정상 가족의 가

정생활은 사회적, 국가적 재생산을 위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 가정은 “건전한 

94 1950년대의 교과서는 가정 형성을 위한 결혼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배우자 자격”을 아예 소
절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배우자의 우생학적 유전 혈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표경조 외, 이상적
인 가정생활 (장왕사, 1956), 160-161.

95 장정옥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동명사, 1984), 278-296; 유송옥 외, 가정 (교학사, 
1984), 297-323; 주원영 외, 고등학교 가정 (장왕교재연구소, 1984), 308-311; 서병숙 외,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1985), 300-371.
96 주월영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3 (교학사, 197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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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생활로써 건전한 자녀가 출산”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97 

그리고 부부와 부모의 관계로 형성되는 가정을 건전함의 보루로 설정하기도 했

다. 여기에 더해 현재를 “사회가 발달되고 과학화되며 개인주의 사상이 고조될

수록 여성들의 독신주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비정상

적 풍조”였다. 이에 휩쓸려 결혼을 거부하”는 경향은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98 결국 결혼이 전제인 건전한 가정을 꾸리

는 것이 가정 교과서가 강조하는 바람직한 목표였고, 이의 한 요소인 육아가 중

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정상적” 여성이나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우한” 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이거나 더 나아가 

모범적인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는 사회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가족

계획사업에 관한 서술이 등장하는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교과서의 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은 결혼에 의한 출산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인식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을 비행이나 일탈로 규정하며 모자보건은커녕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이 제도 내에서의 교육은 사

회에 굳건한 관념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일조했다. 물론 교과서의 서술이 시대

적 조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가족이라는 당시 이미 확립된 가치가 교

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특정한 규범을 재생산함으로써 

사회적 믿음이 고착화 혹은 강화되는 데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압축적 성장을 거

두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원인의 하나

로 유교 문화가 지적된다.99 2022년 12월 CNN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하

면서 한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청교도적 접근(puritanical approach)”을 취

하고 있음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100 이는 결혼으로 맺어진 이성의 부부만이 정

97 같은 책, 32.
98 장명욱 외,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 교사용 지도서 (요산문화사, 1979), 214.
99 Yen-hsin Alice Cheng, “Ultra-low fertility in East Asia: Confucianism and its dis-

content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8 (2020), 83-120. 인구 변천에는 
경제, 과학기술, 산업화 등의 물질적 조건과 함께 개인과 사회의 가치, 태도, 규범 등의 문화적
ㆍ정신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이병호, “2차 인구변천 이론, 1986-2020: 특징, 논쟁, 함의”, 
한국인구학 43:3 (2020),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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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교과서에서 

강조했던 정상 가족 이외는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의 연장에 있다. 물론 이

러한 인식도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

들보다 혼외출산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101 여기에는 가족계획사업 이전부터 정

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을 강조하고, 국가적 시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다루면

서도 여중ㆍ고생에게 순결만을 강조했던 교육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4. 마치며

빠르게 낮아진 한국의 출산율에 가족계획사업이 얼마나 기여했을까? 가족계획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최근의 연구는 가족계획사

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음을 지적

한다.102 그렇다면 가족계획과 관련해 여학생들에게 행해진 교육의 효과는 얼마

나 될까? 이 역시 엄밀한 평가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은 사회의 공

통적인 규범이나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수단이며 교과서는 그를 위한 도

구로서 새로운 지식과 경향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교과서가 당시 지배적인 믿음

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이 논문은 가정

과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그러한 시도의 변화 양상과 영향을 가늠

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가족계획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여중ㆍ고생이 배우는 가정 교과서에 관련 논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담기

게 되었다. 그 속에서 셋에서 둘을 거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처럼 부

부가 갖는 자녀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한국의 출

산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 교과서에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강력하게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이 학생들의 교과서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100 Paula Hancocks, “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 CNN, 2022. 12. 4, https://edition.cnn.com/2022/12/03/asia/south-ko-
rea-worlds-lowest-fertility-rate-intl-hnk-dst/index.html (2024. 4. 29 접속).

101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혼외출생률이 유독 낮고,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낮다. 이병호, 
“혼전임신 출산의 추세, 2001~2015: 성혼과정 변화에 대한 함의”, 한국인구학 40:3 (2017), 
107-129.

102 배은경, 앞의 책, 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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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필요했다.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사업에서 역점을 두었던 피임법의 보급

이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들은 우선적인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가족계

획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었다. 여러 과목 중에서 사회과가 인구문

제에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지만, 양적으로 두 번째였던 가정과는 인구문제, 가

족계획, 모자보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기에 더욱 중요했

다.

기본적으로 가정과는 자연과학에서 인문ㆍ사회과학을 함께 다루는 종합적 

과목이었기 때문에 인구 및 가족 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담을 수 있었다. 

단순히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가정의 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교과서가 다루는 모습은 현실보다는 

이상형 혹은 “건전한 세계”이며, 당대의 집단적인 의식을 보여준다는 선행연구

와 맥을 같이 한다.103 특히 가정 교과서가 다루는 가정의 모습은 소위 “정상 가

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 1950년대 사용된 교과

서의 제목 자체가 모범 혹은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표방했으며, 여기서 그려지는 

행복한 가정은 적정한 수의 건강한 자녀를 갖추고 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한 경

우 “불우”한 가정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서술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직접적

인 설명이 담길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는 바람직

한 가족과 가족계획이라는 개념은 그 외의 가족과 출산을 터부시했다. 더욱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절, 수직적 교육 구조는 정상 가족 관

념을 사회 이데올로기화하는 데에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그

러한 교육은 당시 여학생들의 인식에 큰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가정 교과서가 가족계획사업을 다루기 이전부터 학생들에게는 영유아 기르

기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소개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순결 교육이 강조되었다. 

여중ㆍ고생에 대한 가족계획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순결 교도였다. 순결하

지 못한 몸에서 태어난 영아와 그 가족은 모자보건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웠

고, 오히려 사회적 배제라는 불행을 피할 수 없었다. 인공중절을 합법화한 모자

보건법의 제정으로 모성과 모자보건이 부각되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정상 가

족을 위한 원칙이었다. 한편, 이 구상에서 배제된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 새롭

103 정용숙,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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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시되면서 사회적 담론이 조금씩 균형을 잡아갔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순결만이 강조되고 피임에 대한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후

반 현실의 학생들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정책을 반영했던 학교 교과서가 당시의 사회 현실을 빠르게 따라가

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정부도 이에 대

해 교육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상성, 정상 가족, 가족주의를 문제시하

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104 이에 따라 실제 최근 중등 가정과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가족을 소개하며 특

정 가족에 대하여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갖지 않고 다양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과 교육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과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과 인식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투고: 2023년 11월 9일, 심사 완료: 2023년 12월 03일, 게재 확정: 2024년 4월 26일)

104 소현숙, “가족 근대화의 모델 찾기에서 가족 ‘정상성’에 대한 성찰로: 한국 현대 가족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46 (2021), 351-388에서 다양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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